
보 도 자 료
보도시점(즉시)

2026년 08월 31일 담당자 : 한교훈 과장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707-24) 한신인터밸리 서관 904호 | 대표전화 (02)2183-0492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 중소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

  - 김영호 국회의원 주최, 한국상생제조연합회·대한소방안전교육문화협회 

공동주관으로 30일 개최

  - 한경희 협회장 “안전 투자는 규제 비용 아닌 공급망 지키는 산업경쟁력 

투자” 강조

  - 화재예방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국회에 관련 사업 편성, 예산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유인책 제안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 회장 한경희)는 지난 30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소방안전교육

문화협회와 공동 주관한 ‘물류시설 화재 예방 및 산업안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복되는 물류·제조 현장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상연은 최근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생산 중단과 납품 지연 등 산업 공급

망 전반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물류 시설의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모든 참석자가 화재는 발생

하기 전에 미리 막는 예방과 안전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희 회장은 환영사에서 “중소 물류·제조 현장은 오래된 건물과 전기설비 

비중이 높음에도 시설 개선에 나설 여력이 부족하다”며 “화재 발생 후 진압과 

복구에 의존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전기적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

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안

전 투자를 단순한 규제 비용이 아닌 공급망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산



업경쟁력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동준 교수(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는 중소 물류 

시설의 구조적 위험성을 통계로 입증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

다. 김 교수는 “매년 1천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중소 물류 시설 화재를 막

으려면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상대적

으로 자체 시설 개선과 안전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 시설을 위한 입

법·재정적 뒷받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한교훈 수석전문위원(한국상생제조연합회)은 현장의 목소리

를 전달하며 정책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한 전문위원은 “중소 제조·유통기업

에 화재는 기업의 생명을 옥죄는 일이므로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

다”면서도 “현장에서 화재 예방 등 안전 문화가 정착하려면 규제가 아닌 인센

티브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정부와 국회의 영세 중소기업 대상 소방안전설비 관련 사업 

및 예산 확보 ▲안전 투자 적극 이행 기업 대상 행정·세제 인센티브 확대 ▲현

장 맞춤형 화재 예방 컨설팅과 근로자 유형별 교육 콘텐츠 지원 등을 제안했다.

한상연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현장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

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토론회 사진 2장



한경희 한국상생제조연합회 회장이 30일(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물류시설 화재예방과 소방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 한상연)

30일(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물류시설 화재예방과 소방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 중이다.(사진=한상연)


